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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기업지배구조(governance), 즉 ESG 이슈는 많은 기업 경영진 및 이사회에 

있어 전략적 우선순위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산업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간 공동 노력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2021년 들어 그 영향은 너무나 극명해졌습니다. 국제 연합(United Nations)의 최근

과학보고서는 국가와 기관이 미래의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시행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인류에 대한 "코드 레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금융 서비스는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업 분야에 대한 자본 제공자로서, 그리고 개인의 자산 투자

채널로서 금융 서비스 기업들은 화석 연료가 지배적이던 경제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발전되는 경제로의 이행을 

관리하는 데 깊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 속에서 전세계 금융 당국에서는 좀 더 전통적인 리스크와 더불어 기후변화, 인권 및 다양성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슈들도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투자 관리사 및 주식 중개사를 대상으로 국제 및 지역 금융 당국은 투자자들이 ESG 투자와 관련한 기회와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 규정에 대한 공동의 기준 및 매트릭스 수립을 제안했습니다. 

이와같은 공개 요구는 ESG 관련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지속 가능 투자는

세계 최대 규모 5개 시장에서 약 35조 3천억 달러(추정)를 기록했으며 이는 모든 운용 자산의 1/3을 상회하는

액수입니다.

투자 매니저, 은행, 증권사 및 규제 기관들은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ESG 이슈 및 관련 리스크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으로 정량화

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 리스크는 기타 금융 리스크와는

다른성격을 지닙니다. 기후 리스크는 독특하고도 복잡하며 본질적으로

장기적인리스크이기 때문에 그 위협을 정량화 하는 것은 규제기관이 새로운

규정과규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가장 넘기 어려운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등 일부 규제 당국에서는 은행과 보험사로 하여금 그들이 어떻게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데 있어 좋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규제 기관의 초기 움직임이 다소 느린

경향이 있었지만 규정을 만들고, 공개 요건을 정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에 포함하려는

노력을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경우, 여러 상황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필리핀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시스템 감독 수준(supervisory expectations)에 환경 리스크를 포함시켰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의 경우

데이터 표준화, 수집 및 공개 규정의 부재 등을 이유로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적 규제기관들은 기준 및 매트릭스 수립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 협업 및 합의에 대한 필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규제 기관과 이들이 지원하는 여러 산업, 특히 여러 관할 지역을 넘나들며 운영되는 기업들은 

기후 리스크 규정이 상충하는 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에서는 최근 발행기관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공개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의 지속 가능 금융 태스크포스(Sustainable Finance 

Taskforce)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는 투자자들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일관성, 비교 가능성 및 신뢰성 향상이 

시급함을 반복하여 강조했습니다.

한편 녹색금융협의체(NGFS)는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관리를 목표로 하는 전세계 중앙은행 간 글로벌

협의체입니다. 이 협의체는 최근 기후 리스크 관리의 최전선에 있는 은행 및 보험 감독기관 등 관련 당국들을

하나로 모으는 기후 훈련 동맹(Climate Training Alliance, CTA)을 새롭게 발족하였으며, 기후 리스크를 이들의 

활동에 통합시키는 데 있어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산업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간 공동 노력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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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리스크 대응에 대한 당연한 시급성이 존재하는 한편 금융 기관들은 또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종용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는 직장 내 다양성 및 포용성, 성차별 및 힘든 근로 환경, 또는 특히 열악한

공동체 속 임금 격차, 사회 불평등과 같은 규모가 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목적"에 관한 좀 더 근본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주주 가치를 최대화하는 오랫동안 

고수해오던 기존 모델에서 벗어나 좀 더 폭넓고 포용적인 "이해관계자" 전략을 채택하여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임직원, 지역 사회 및 다른 구성 요소를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쟁입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 이후 금융회사들의 "직장 복귀(back-to-work)" 정책 관리 방법은 기업 경영진과 이사회가

마주한 현실적 고민 중 하나이며, 규제 기관에서도 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금융 당국에서는 새로운 다양성 및 포용성 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제적인 정책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규제 간 조화라는 목표는 아직은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금융 회사에게 

복잡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우려 사항인 기후 변화의 경우 정부의 최고위급 간 의견 불일치가 

계속되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에너지 환경 장관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최종

공식 성명서에 담길 기후 변화 공약의 단어 선택에 있어 의견 합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G20 회의는 글라스고에서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 영국에서 주최하는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앞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글라스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G20에서 공동 성명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 뒤 개최될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유의미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기후 리스크와 사회적 이슈 해결에 있어 거버넌스의 중요한 역할

거버넌스는 ESG 이슈 논의에 있어 대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사회와 경영진이

직면한이슈의 복잡한 본질로 미루어보아 효과적인 거버넌스와 감독은 반드시 필요하며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국제적 수준에서 정책적 조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곧 금융 회사들이 따라야 하는 기후 정책과 요건과

관련한 규제들이 중구난방식으로 혼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각 관할 지역에서는 조직 내 다양성,

포용성 및 몰입(engagement) 관련 사항에 대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이한 여러 규정과 규제를 다루는 데 있어 기업의 거버넌스, 규정 준수, 인적 자원 및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가

얼마나 탄탄하게 되어있는지가 기업 효용성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이사회가 해야 할 일은 소속 기업이

이러한새 리스크를 감독할 수 있는 알맞은 인재와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알맞은 수준의 능력과 경험을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싶어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G20 국가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정책과 규제를 살펴보는 본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금융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른 조직들보다 앞서

있을 수 있으며, 은행, 자산 관리사 및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 ESG 이슈에 대한 포괄적 접근법을 도입하여 이러한 새로운 리스크를 기존의 기업 리스크 프레임워크에

포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 컴플라이언스, 인적 자원 및 리스크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며, 현재 우리가 보유한 인재와 역량

은 알맞은 수준입니까?

• 기후 변화에 가장 많이 노출된 고객을 우리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가변적인 규제 환경에 대응하는 데 있어 모든 해답을 갖고 있기란 불가능한 일이며, 어떤 것이 중요한

질문인지 구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본 보고서가 금융 기관에게 명확한 쟁점 사항이

무엇이고 어떤 조치를 고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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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와 필리핀에서는 은행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감독 수준에

환경 리스크를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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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리스크 관리:

은행이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
금융 서비스 전반을 볼 때, 환경 이슈와 관련하여 여러 행위자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에 신용을

제공하는 중개자인 은행은 화석연료로 추진되는 경제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로 발전되는 경제로의 이행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 리스크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러한 변화는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은행과 규제기관이 직면한 도전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행 소요 기간은 대체로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와 과학자들 간의 논쟁에 의해서도 영향 받고 정부 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또는 투자자와 소비자 정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러 사건들과 분석들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이행 리스크는 점점 더 큰 중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행이 직면한 두번째 리스크는 물리적 리스크로서 허리케인, 홍수, 산불과 같은 물리적 기후 사건의 심각성과

빈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과 재정적 손실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빈도가 증가할수록

채무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되거나 채무 불이행 발생 시 대출 금액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는 은행의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기반과 고객의 기후 관련 리스크 노출 정도에 따라 물리적 및 이행 리스크에 대한 은행의 익스포져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리스크는 지리적, 경제적 조건과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후 리스크가 은행의 신용, 시장 및 유동성 리스크로 어떻게 전환되는지에 대해 규제 기관들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더 많은 연구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

기후 리스크를 정량화 하는 것은 이행 리스크든 물리적 리스크든  복잡한 작업이며, 전통적 금융 리스크 평가에

사용되었던 프로세스와는 다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은행과 규제기관은 환경 변화의 재정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나리오 분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규모 은행에서는 탄소 배출에 대한 글로벌 조세제도와 저탄소 경제로의 빠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

결정과 같은 미래의 사건을 포함하여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탄소세가 은행 고객과 신용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 있으며, 이는 비즈니스의 성격과 탄소 배출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유 및 가스 회사의 경우, 탄소세는 생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윤 폭이 줄고 소비자 가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인은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이 은행에 상환해야 

할 미상환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 불이행 발생 확률과 글로벌 탄소 가격이 신용 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회사마다 크게 다를 것입니다.

영업 마진이 높고, 레버리지가 낮으며, 현금 잔고가 많은 기업은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으며 운영 비용도 더 높을 

것입니다. 생산 비용의 지역적 차이 또한 기업의 복원력(resilience)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앙 은행과 감독 기관들 또한 시나리오 분석 기법을 통해 이행 및 물리적 리스크 요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업은 60개 이상의 중앙은행이 속해있는 녹색금융협의체(NGFS)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기후 관련 

금융 공개 태스크포스(TCFD)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색금융협의체는 3가지 시나리오, 즉 질서 있는 

이행(Orderly Transition), 무질서한 이행(Disorderly Transition), 그리고 핫 하우스 월드(Hot House World)

와 관련하여 방법론과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와 같은 유럽 중앙 은행들에서도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에 시나리오 분석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에서는 다음 네 가지 쇼크가 시스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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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쇼크: 기술 혁신으로 인해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가능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두배로 증가.

•  이중 쇼크: 기술 혁신으로 인해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가능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두배로 증가하

는 동시에 추가 정책 방안으로 탄소 가격이 전세계적으로 1톤당 $100씩 증가.

•  신뢰 쇼크: 정책 방안과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과 가정에서 투자와 소비를 연기.

• 정책 충격: 추가 정책 방안으로 탄소 가격이 전세계적으로 1톤당 $100씩 증가.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에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금융 기관은 에너지 이행 리스크를 리스크 

관리 목록에 포함시킴으로써 와해적 에너지 이행으로 인한 취약점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첫번째 단계로 금융 

기관은 자사의 익스포져를 와해적 에너지 이행에 가장 취약한 산업과 매핑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이행

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여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은 "에너지 이행을 자사 익스포져에 고려함으로써 금융 기관은 이행 리스크가 자사와 전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더해 에너지 이행 리스크를 명시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금융 기관은 적시에 에너지 이행에 기여하여 와해적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투자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편 2021년 6월, 잉글랜드 은행은 CBES(Climate Biennial Exploratory Scenario)를 발표했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여러 기후 변화 경로와 관련한 물리적 및 이행 리스크에 대한 영국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BES는 기후 변화로 인한 물리적 및 이행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초기 대응,

후기 대응, 추가 대응 없음' 이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했습니다.

잉글랜드은행은 2022년 5월에 집계된 CBES 결과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발표가 대응에 뒤늦은 후발 주자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영국 규제기관에서는 후발 주자들이 기후

리스크를 평가하고 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이전부터 분명히 해왔습니다.

일부 중앙 은행 규제 조직에서는 은행이 스트레스 테스트에 시나리오 분석을 적용하게 되면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가 기후 변화와 관련한 전략적 영향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FSI(Financial Stability Institute, BSI산하 금융안정기구)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가 

기후 변화와 관련한 전략적 영향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익스포져를 검토하게 되고, 가능한 경우 특정 부문이나

지역과 관련한 익스포져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루된 기후 관련 리스크가 너무 높거나 평가 정확도가 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적절하게 완화가 불가능 

하다고 여길 시 관련 특정 활동을 모두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기후 리스크에 대한 은행의 익스포져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시나리오 분석이 어떤 이점과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여러 나라가 함께 공유하는

공통적인 기후 리스크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관행 및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더욱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본 요건

결국 은행이 미래 기후 리스크에 대비하여 추가 자본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각에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 리스크에 대한 자본 요건이 더 빠르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탄소 중립 경제로의

이행이 빠르게 일어나며, 이행의 결과로 리스크가 큰 부문에 노출된 은행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 2021 Thomson Reuters 

ESG는 금융 서비스 회사를 위

한 문화 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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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은 향후 발생 가능한 이행적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본을 은행이 이미 확보했다고

지적하며 그러한 우려를 최소화 합니다. 이에 더해, 기후 리스크 측정의 특성상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가

부재하기 때문에 규제 기관들이 새로운 자본 요건 수립 고려를 잠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규제 기관들은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기후 리스크 측정 방법을 찾고 나면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잉글랜드 은행의 영국 예금 기관 감독 총 책임자 Sarah Breeden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본 또한 해결책의 일부임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자본은 리스크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더 잘 이해하게 될수록 우리는 현재 자본이 그러한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규제 기관 중 하나인 통화감독청의 청장 대행 Michael Hsu는 자본 요건을 규정에 추가 하는 것은 결국

리스크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익스포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결국 이를 위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자본화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 범죄와 자금 세탁

불법 금융과의 싸움에서 은행이 중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행은 환경 범죄와 자금 세탁을 잇는 연결고리라는 

새로운 리스크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준을 정립하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21년 7월 이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환경 범죄는 불법 채취, 산림 및 광물 거래에서부터 불법 토지 개간, 폐기물 밀매 등 다양한 범위의 활동을

아우릅니다. 이러한 범죄에 가담한 행위자들 또한 대규모의 조직적 그룹에서부터 다국적 회사 및 개인에 이르고 

있습니다.

환경 범죄자들은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금융 부문 뿐만 아니라 비금융 부문에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환경 범죄는 

"낮은 리스크, 높은 보상"이라는 특성 때문에 범죄자들에게 있어 안전하고도 수익성이 좋은 수입원이

되어줍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규제 및 법적 환경이 국제적으로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며, 이러한 범죄의

금융적 측면과 자금 세탁 리스크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에 따르면 모든 환경 범죄 중 산림 범죄(불법 벌목 및 토지 개간 포함)가 범죄 이익의 가치로

볼 때 가장 그 가치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폴의 2018 World Atlas of  Illicit Flows에 따르면 산림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연간 510억 달러에서 15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업계가 환경 범죄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련의 기준을 발표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다양한 환경 범죄에 대한 자금 세탁을 범죄로 규정한다.

• 범죄 전반에 걸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리스크를 파악 및 평가하고 이와 같은 리스크를 완화하기

조치를 취한다.

• 민간 부문에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리스크를 인지하도록 보장하며,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의 보

고 등 예방 조치를 도입하도록 보장한다.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의무 사항은 특히 다음의 대

상에게 해당된다: 은행, 귀금속 및 보석류 거래자, 금융 거래 시 변호사와 신탁 및 회사 서비스 제공자.

• 법 집행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는 범죄 전반에 걸쳐 범죄 자산을 조사하고 추적하고 압수할 수 있는충

분한 권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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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은행이 미래 기후 리스크에

대비하여 추가 자본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각에서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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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 금융: 폭발적 성장을 위한

자료 공개 확대의 필요성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관리하는 데 있어 은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안 자산 관리사, 증권사 및 투자

자문가들은 투자자에게 ESG 기회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SG 투자가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 가능 투자 거래 그룹인 U.S. SIF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17조 1천억 달러 - 운용중인 모든 자산의 약 1/3 - 가 일종의 지속 가능 투자 전략을

이용하여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 SIF에 따르면 이 수치는 2년전보다 42%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속 가능 금융은 G20의 의제에도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G20의 의장국이었던 이탈리아는 

G20 재무 트랙 내에 지속가능금융 연구그룹(SFSG)을 재설치하고 실무 그룹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탈리아 재무부 대표 Marcello Ranucci는 이번 격상에 대해 "본 그룹은 지속 가능 금융을 동원하기 위한 국제

사회 노력을 조정하는 데 중심이 될 것이며, 이는 글로벌 녹색 및 지속가능 회복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실무 

그룹은 장기 G20 의제를 수립하여 파리 기후협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맞추어 금융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위 지속 가능 투자에는 다양한 정의와 접근법이 존재합니다. 어떠한 전략들은 담배와 같이 사회에 해롭다고

여겨지는 산업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고자 하는 반면 다른 전략들은 기후 변화나 직장 내 다양성과 같은 환경 또는 

사회적 원인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접근법과 관계 없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 투자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며 국제 규제 기관에서는 투자자들, 특히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매수하는지, 그러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투자 회사의 사기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와 관련하여 여러 관할지역의 수많은 규제 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내놓거나 새로운 요건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규제 기관이 가진 주요 우려사항 중 하나는 "그린워싱"으로, 이는 실제와는 다르게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홍보하는 행위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그린워싱 예방을 위해 많은 ESG 조치들이 고안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려로 

남아있습니다.

2021년 1월, 유럽 위원회와 각국의 소비자 보호 당국이 실시한 웹사이트 스크리닝 중 "42%의 사례에서 주장들이 

과장, 거짓이거나 기만적이었으며 EU 규정에 따라 불공정한 상업적 관행에 해당될 수 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유럽 위원회와 유럽 각국 소비자 보호 당국에서는 의류, 화장품, 가전 제품과

같은 다양한 비즈니스 부문에서의 온라인 친환경 주장을 분석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2021년 7월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FCA)에서는 ESG와 지속 가능 투자

펀드의 설계, 제공 및 정보 공개에 대한 기대 사항을 담은 서한인 "Dear CEO"를 여러 공인 펀드 매니저 의장을

대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융행위감독청은 "ESG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투자 펀드의 승인에 대한 무수한 신청 건수가 있었다. 이들 중 

많은 경우는 제대로 신청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우리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이러한 신청서들은

정밀한 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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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환경 운동가들은 그린워싱에 관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좀 더 창의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점차 친환경성을 내세우는 대규모 석유 및 가스 회사들에 대해 환경 운동가은 이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일부 주와 도시에서는 최근 수년 간 그린 워싱을 혐의로 화석 연료 회사들을 고소해왔으며, 3개 환경

단체는 올해 초 미 석유회사 쉐브론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만을 제기할 시 다른 방침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법정 싸움을 거치는 대신, 3개의 환경 단체들 -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 그린피스(Greenpeace),

얼스웍스(Earthworks) - 은  사기성 광고를 규제하는 연방무역위원회(FTC)에 허위 광고 혐의로 쉐브론을

고발했습니다.

이 3개의 환경단체는 연방 또는 주 법원에 고소를 하는 것보다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국가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더욱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며, 그린 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 될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규제기관, 새로운 정보 공개 규정을 개선하다

대부분의 ESG 이슈와 마찬가지로, 유럽 연합은 새로운 정보 공개 규정을 시행하는 데 있어 다른 지역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2021년 3월,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가 발효되었습니다.

이 규제는 복잡하지만 다른 것들보다 최우선시되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즉,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금융 상품의 그린 워싱을

방지하고 유럽 연합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는

유럽의 투자자들이 그들의 지속가능성 목표에 부합하는 투자 선택을 하기

위해필요한 공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금융 규제는 공시 규제(SFDR)를 통해 기업이 지속가능성 접근법에

대해  전략적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을 보면 규제에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요 부정적 영향(PAI)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 결정 또는 자문이 지속가능성 요인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의미합니다. 지속가능성 요인으로는 환경, 사회 및 고용 문제 뿐만 아니라 인권,

반부패 및 뇌물수수 금지와 같은 사항도 포함됩니다.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는 다음과 같이 일련의 공시를 약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자체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 또는 금융 자문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 지속가능성 요인에 대한 PAI를 어떻게 고려하는지에 대한 시각이 담긴 정책 성명서

• 보수(remuneration) 정책이 지속가능성 리스크 통합과 어떻게 일관되는지에 대한 정보

• 금융 상품의 성과가 지속 가능성 리스크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지속 가

능성 리스크 통합에 대한 계약 전 공시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는 또한 주어진 상품의 목표에 따라 기업이 상품 수준의 공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PAI를 고려하는 기업의 경우, 금융 상품이 이와 같은 영향을 설명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

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 의도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기업의 상품에 적용됩니다.

• 제 8조에 명시된 "환경적" 또는 "사회적" 특징을 강조하는 상품의 경우, 그 기저에 있는 경제 활동이 분류

체계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 정도에 대한 공시를 포함하여 이러한 강조된 특징들이 어떻게 충족되는지

에대한 추가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앞을 내다보는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 기능과 규제기

관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미래의 ESG 규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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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조에 명시된 지속가능 투자를 목표로 하는 상품의 경우, 목표 달성 방법과 더불어 EU 분류체계 규정과 얼

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추가 공시도 설명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 당국, 아시아의 선두로 나서다

유럽 연합의 접근법이 가장 고도화되고 복잡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또한 더 나은 공시 체계를 향해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거래소 최고 경영자인 Loh Boon Chye에 따르면 아시아 내 싱가포르 상장 기업들은

자체 발표한 최신 지속가능성 검토 보고서에서 지속가능 공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자체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를 경제,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요인으로 지목했으며, 1/3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언급하였습니다. Loh Boon Chye에 따르면 보고서를 발표한 

기업 중 시가 총액이 낮은 기업의 경우 지속가능 공시 부문 점수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 산하 녹색 금융 산업 태스크포스(Green Finance Industry Taskforce)는 최근 금융

회사들의 기후 관련 공시 조치에 대한 시행 가이드와 더불어 적격한 녹색 무역-금융 거래를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공시 가이드는 국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모범 관행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공시  가이드는] 은행, 보험, 자산 관리 등 개별 부문에서 취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접근법을 반영하여 각 부문에 대한 특정 공시 관행을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시 가이드를 통해 금융

회사 간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정보 공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 리스크 공시와 관련하여 미국 회사들과의 전쟁을 준비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내년에 새로운 거래 공시 규제를 발표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ESG 투자에 대한 새로운 

공시 규정이 미국 내 회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종 규제안이 결정되기에 앞서, 증권거래위원회는 새로운 기후 리스크 공시 제도에 대해 일반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제안을 받아왔으며 학계, 정치, 개별 회사에서부터 투자자, 무역 업체 및 환경 지지자들의 의견도

쇄도했습니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새 공시 제도 의무화 권한, 향후 규제의 국제

기준, 그리고 정성적(qualitative) 정보 보다는 정량적(quantitative) 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가

있었습니다.

로펌 Davis Polk의 분석에 따르면, 3월에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대중을 대상으로 기후 리스크 공시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이후 기관들로부터 총 3290페이지에 달하는 297개의 의견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미래의 기후

규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일반 대중의 의견 표출 창구가 

닫힌 현재 상황에서, Davis Polk는 대중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분석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중요하고도

대표적인 시각을  알 수 있었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SEC의 규제안은 2021년 10월 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EC의 권한 및 역할에 대한 질문 외에도 잠재적인 증권법적 책임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는 법적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으로는 공시에 대한 외부 및 내부 감독, 앞으로 있을 SEC의 규정 제정이 상장 기업 발행에 국한

되어야 하는지 또는 비상장 기업도 포함시켜야 하는 지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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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및 우려 사항 정리

수많은 의견을 살펴보며 Davis Polk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 SEC에서 기후 리스크 공시를 의무화할 권한이 있는가? 또한 의무화함으로써 규정 제정에 필요한 비용편익

분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 유의미하고 비교 가능한 기후 리스크 공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SEC에서는 의무 기후리

스크 공시 제도를 위해 어떠한 유형의 공시 기준 (예를 들어 일반 또는 산업 특정적 기준을 사용해야 하는

지, 전세계적인 단일 기준 또는 복수 기준을 사용해야 하는지, 기존 제3자 프레임워크에서 착안 또는 완전

히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고안해야 하는지 등)을 사용해야 하는가?

• 만약 SEC가 기후 리스크 공시를 의무화 한다면, 어떤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야 하는가?

• 세이프 하버(safe harbor)를 통해서든 또는 기후 리스크 공시 자료를 제출(filing)이 아닌 제공

(furnishing)할 것을 요구하든 또는 공시 자료를 10K와 10Q외 특수한 양식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든 이

에 대해 SEC는 법적 책임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가?

• 회계 감사, 보증 또는 내부 통제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재무 정보 공개와 같은 다른 유형의 SEC 공시 만큼의

엄격성을 기후 리스크 공시에도 적용해야 하는가?

• 만약 SEC가 새로운 공시 제도를 신설할 경우, 상장 및 비상장 기업 모두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그리고

기후 리스크 공시 뿐만 아니라 ESG 공시까지 좀 더 폭넓게 범위를 넓혀야 하는가?

SEC의 제도 신설에 대해 제기된 여러 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ESG 상품에 있어 투자자를 위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고된 여정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규제자들은 ESG가 다양성, 포용성, 보수, 이직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 또는 저소득 및 중산층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폭넓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사회적"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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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 논쟁의 중심에 위치한 인적 자본
만약 규제자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ESG 투자와 관련한 투명성과 정보 공개를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기업을

대상으로 인적 자본 즉 직원(employee)에 대한 정보 요청 시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ESG에서 "S(사회적)" 는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다양성, 불평등, 포괄성, 보수, 이직률, 직장 내 건강과

안전이라는 다양한 주제를 관통하는 공통된 한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직원'일

것입니다.

인적 자본 관리: 규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기업에서는 공개하기 꺼려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G20 회원국 기업들은 직원 정보에 대해 공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EU는 예외적으로 ESG 

데이터, 혹은 EU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비금융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기업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EU의 비금융 보고 지침(NFRD)에 따라 유럽 내 대규모 상장 기업과 금융 회사는 환경, 사회, 인권 문제 및

부정부패 방지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NFRD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다음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 받고 있습니다.

• 환경 문제

• 사회 문제 및 직원 처우

• 인권 존중

• 부정부패 방지 및 뇌물수수 금지

• 이사회 구성원 다양성(연령, 성별, 학력, 경력 등)

일부 비평가들은 NFRD가 기업이 어떠한 특정한 정보와 핵심 성과 지표(KPI)를

공개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의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더욱이 지침 내용 중 일반 보고 요건은 해석이 상충될 여지가 있어,

일각에서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일관성 및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법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1년 4월 유럽 위원회에서는 기존의 비금융 보고 지침의 보고 요건을 수정한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안(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을 채택하였습니다.

보고지침안은 다음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모든 대기업과 규제 시장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상장된 초소형 기업 제외)에 까지 범위 확대

• 기보고된 정보에 대한 감사(보증) 실시 요구

• 더욱 상세한 보고 요건 도입 및 EU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의무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

• 기업이 보고한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태그"하여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자본 시장 동맹(capital 

markets union) 행동 계획에 명시된 유럽 단일 액세스 포인트로 정보가 제공되도록 요구

젊은 세대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들에겐 다른 선택권이 있으며,

화려하게만 보이던 금융권 직업이

이제는 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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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비슷한 전개가 이루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기업들은 금융 규제기관에 직원 수 정보만 공개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기업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인력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발효된 이 규정은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나치게 모호한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에서 분석한 100대 기업 연간 공시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표준문안 

(boilerplate language)를 채택했으며 오직 43%만이 정량적 매트릭스를 제공했습니다. 5월에 있었던 연구에 

따르면 인재 채용, 교육, 이탈방지 및 인센티브 체계와 같이 전략과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한 기업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정보 공개를 꺼렸던 부문 중 임금 다양성과 직원 이직률 부문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팬데믹과 사회 정의 운동으로 인해 기업이 근로 환경, 임금 형평성, 채용 및 이탈방지 정책을 검토함에 따라 이

이슈는 더욱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이슈를 정책 의제로 격상시켰고 SEC 의장 

Gary Gensler는 인적 자본 관리에 대한 기업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SEC는 좀 더 구체적인 인적 자본 매트릭스를 의무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Gensler는 이 매트릭스에 인력

이직률, 역량 개발 교육, 보상, 복리후생, 인력 통계자료, 건강 및 안전 등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는 단체와 SEC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출처 두 곳에 따르면, 투자자에게 점차 더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는 인력 통계자료 데이터 관련 매트릭스에는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연령, 신체적 능력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SEC 민주당 위원 Allison Lee는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특히 인력 다양성과 같이 상당한 합의가

존재하는 분야에서 소수의 일반 상식과 쉽게 접근이 가능한 매트릭스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금융 기관, 직원 정책에 대해 재고해야 할 수도

하지만 규제 기관만이 기업 개혁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SEC에서 최근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에게 이사회 구성이 다양함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나스닥의 제안을 승인하면서 주요 금융 거래소 또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상장 규정에 따르면 기업에서는 이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다양성 통계를 공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이사회

구성원에 여성과 소수 민족 또는 성 소수자(LGBTQ+)가 포함되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기업에서도 또한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반드시 공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또한 직원들로부터 내부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골드만 삭스에서는 팬데믹

시기에 거래 성사(deal-making) 붐에 휩싸인 신입 사원들이 번아웃을 토로하며 불만을 제기했고, 이에 최근

주니어 레벨 직원들의 연봉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과도한 근로 환경 비판에 대응하는 다른

월스트리트의 기업들의 추세에 따른 것입니다.

골드만 삭스 애널리스트들은 팬데믹 시기 재택근무로 인한 고립 때문에 악화된 주 95시간 근무와 직장내 학대

(workplace abuse)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유포하였습니다. 이들의 시위는 대규모 은행들의 근로 

환경을 상세히 세상에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큰 규모의 은행들은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노력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두고 보아야 알겠지만, 젊은 세대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들에겐 다른

선택권이 있으며, 화려하게만 보이던 금융권 직업이 이제는 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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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는 또한 직원들로부터 내부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골드만 

삭스에서는 팬데믹 시기에 거래 성사 붐에 

휩싸인 신입 사원들이 번아웃을 토로하며

불만을 제기했고, 이에 최근 주니어 레벨

직원들의연봉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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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보고 기준에 대한 규제 조정 초기 징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시 제도 및 가이드라인 제공에 있어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ESG 이슈에 대한 규제적 

감독이 파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지역을 아우르는 공통된 기준과 분류체계의 부재 또한 분명하기 때문에 특히 국제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기업의 경우 ESG 이슈를 관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에서 ESG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교적 초창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금융 시장에서 ESG 고도화를 평가할 수 있도록

더욱 양질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보고 기준에 대한 합의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주요 금융 센터에서는 ESG 보고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ESG 규제, 컴플라이언스 및 양질의 공시

조치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규제기관, 프로모터 및 투자자들이 좀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평가할 수 

있도록 ESG 통합에 대한 더욱 명확한 기준과 일관된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곧 다가올 수도 있다는 징후가 일부 규제기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 Ashley Alder는 국제회계기준재단(IFRSF)과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의 협력 노력에 따라 이르면 

2022년 중반에 처음으로 기업 기후 리스크 보고 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 목적은 6월 영국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 합의에 이어 금융 서비스 기업을 위한 기업 지속가능 보고 국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Alder 위원장은 "G7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기업 보고 기준의 긴급한 필요성을 인지한 가장

최근의 조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Alder위원장은 또한 온라인으로 개최된 "시티위크 2021: 지속가능한 국제적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에서 G7 공동

성명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재단에서 새롭게 발족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를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6월에 개최된 이 컨퍼런스에는 업계 

리더와 정책 입안가들이 모여 국제 금융 시장, 특히 런던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는 올 가을 글라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COP26 정상회담에서 설립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Alder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도 기준 수립을 위해 국제회계기준재단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Alder 위원장은 "지속가능성 요인들이 전세계 각 기업 재정 상황에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소통을 

하기 위해 이러한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시 국제 표준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와 함께 기후공시기준위원회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국제통합보고

위원회(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그리고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등

지속가능성기준을 제정하는 여러 민간 기관에서 개발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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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재단(IFRSF)과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의 협력 노력에 

따라 이르면 2022년 중반에 처음으로 기업 

기후 리스크 보고 기준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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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전략적 우선순위로서의 ESG
ESG는 금융 서비스 기업에 있어 문화적 관점에서 시행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만약 기업에서 기업 문화 및 전략 

핵심에 필요한 접근 방식을 도입하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한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ESG 구성요소의 "G" 또는 "거버넌스"는 지속가능 금융 부문에서 향후 이득을 성공적으로

거두는데 필수입니다.

거버넌스는 ESG 모든 요소를 하나의 패키지로서 아우르는 역할을 합니다. 거버넌스에 관심을 갖지 않는 다면, 

ESG의 환경 및 사회적 요소는 충족될 수 없으며 결국 ESG 이니셔티브는 실패할 것입니다. ESG 요건은 기업의 

전략, 문화, 리스크 관리,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와 제3자 관리와 같은 운영 통제 사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략, 문화 그리고 정책

이사회는 기업 구조 내에 ESG 관련 사항을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담당 조직이 존재하도록 해야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ESG를 기업의 문화에 포함시키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ESG 접근법을 결정할 때

경영진으로부터 걸맞은 분위기를 이끌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회는 ESG에 우호적인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회사를 위한 환경적 이익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사회적 다양성이 내재된 환경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기업 정책은 ESG 관련 사항에 대한 지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이렇게 개정된 정책은 알맞은 트레이닝과 더불어 모든 임직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기록되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또한 자사가 추진하는 전략과 문화에 ESG 요건이 전반적으로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판매 상품, 제공 서비스, 직원을 통해 발생되는 비용, 부지 및 건물, 공급사슬, 기타 항목과 같은 분야

모두 ESG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기업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전략과 운영의 수익성과

윤리적 본질에 대한 결론, 즉 무엇을 바꾸어야 하며 바꾸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

ESG는 리스크 관리에 있어 독특한 도전과제를 제시합니다. 기업의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의 근본, 즉 발굴,

평가, 관리 및 보고라는 요소는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요소들이 ESG 리스크에 적용 되면 리스크 관리에 있어 

또 다른 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리스크 분류체계 내에서 ESG 리스크는 운영 리스크, 신용 리스크, 시장 리스크와 더불어 또다른 상위 카테고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ESG 리스크 보유 기업들은 이사회 및 해당될 경우 각 관할지역의 고위 경영진들이 할당한

책임에 따라 지정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이제 자사의 리스크 성향 평가에 ESG를 포함시켜야 하며, 회사의 ESG 리스크 성향 준수 여부를

이사회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핵심 리스크 지표와 가드레일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리스크 위원회는 위임

사항(terms of reference) 내용이 ESG 리스크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하며,  ESG 관련 사항에 대한

알맞은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도록 리스크 부서 내 다양한 역량을 검토해야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준비 사항

컴플라이언스는 ESG에 대한 기업의 접근방식에 있어 필수적인 통제 수단입니다.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기업의 

ESG 전략에 기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업 내 고위 직급자여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ESG 

규제의 효과적인 파악 및 평가와 모범 사례를 활용하여 자사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앞으로 내다보는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 기능 조직과 이들이 규제 기관과 형성하고 있는 관계를 활용하여 미래의 ESG 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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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부서 자체에서도 ESG 사항에 대한 충분한 역량과 지식 및 경험을 갖추어 기업에 적절한 자문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에서 충분한 ESG 컴플라이언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역량 강화 제도, 개인 계발 계획 및 채용 전략 모두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내부고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그린 워싱 사례를 고발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EU 기반 

기업들은 내부고발 요건과 관련하여 ESG 규제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은 기업의 법률 위반에 대해 직원이 알게 되었을 시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내부 고발 경로를 만들고 유지하도록 하는 특정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이 다른 지침들에 비해 해당 시장 및 추천 상품 파악에 있어 엄격한 규정을 적용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린 워싱 행위를 목격할 시 이 지침에 의해 고발해야 합니다. 12월에 도입될 EU

내부고발 지침은 이러한 고발 의무를 모든 EU 금융 제도로 확대시킬 방침입니다.

보수(Remuneration)

ESG와 관련한 "수사적/현실적 격차"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ESG를 보수에 확실히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UN 글로벌 콤팩트 CEO Lise Kingo의 견해로서,  2020년 6월까지 5년간의 임기 동안 민간 부문이 UN 지속

가능발전 의제에 서명하는 활동을 주도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ESG 목표 달성을 위해 할당된 급여 비중은 거의

무시할만한 수준입니다. 은행의 연간 보고서에서도 기후변화와 다양성 문제에 관한 언급으로 많은 페이지가

할애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 또는 해결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고위 경영진 및 이사진의 급여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 격차와 거버넌스

규제자들과 업계는 ESG 데이터 격차가 상당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어떻게 격차를 줄일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입법자들과 규제자들은 "최선의 노력"에 불과할지라도 ESG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건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왔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데이터 기준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규제자들의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국제회계기준재단(IFRSF)에서는 기후 리스크 공시 기준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IFRS의 회계 기준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질 기후 리스크 공시 기준은 전세계 각국에서 디폴트 기후

리스크 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공시 규제에 나타난 새로운 데이터 요건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기업은 ESG 데이터를 올바르게 획득, 평가 및 공개

할 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 요건이 자사의 데이터 거버넌스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문화적 및 운영상 이슈 — 경영진이 부재하거나 혹은 적절치 못한 인재를 경영진 포지션에 배치하여 데이터

거버넌스의 이해, 지원 및 가치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담당할 직원의 수가 감

소하여 예산이 한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해온 기록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변화를 일으킬 수 있

는담당자의 역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절차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 — 기존의 기술은 기업이 향후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해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침해 및 규제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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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서비스 — 고객 데이터 공유, 데이터 보안 및 데이터 회수. 이는 특정 외주 회사가 서로 경쟁 구도

에 있을 수도 있는 여러 기관으로부터 외주를 받는 편중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즈

니스 혼란 발생 시 이로부터 복원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인 운영 복원력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외주

회사가 호스트 기업에 맞추어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사이버 복원력 — 데이터 보안은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필수 원칙입니다. 데이터 침해 및 기밀

정보의 미승인 공개 사례가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보유한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구비되

어 있는 모든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되며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폭

넓은 곳에 적용되면서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레임워크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전략 — 데이터 활용 거버넌스가 비즈니스 전략과 목표와 일치하여 이를 기업 내부에 적용할 기회를 가능

한 한 최대로 확보하도록 해야합니다.

• 인적 자원 — 데이터 관련 책임 및 데이터를 둘러싼 의사 결정에 대해 명확하고도 투명한 책임

(accountability)를 할당합니다. 조직 구조와 경영진 역할이 명확하여 이사진이 기업 내 데이터 관리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최고 데이터 책임자 포지션 신설, IT 및 비즈니스 팀의

책임 사항, 경영진의 후원이 포함됩니다.

• 정책과 절차 — 정책과 절차에는 데이터 활용 방안과 리스크 해결 방안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사

용법에 대해 분명한 핵심성과지표(KPI) 및 관리 정보와 더불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놓는 것이 유용

할 수 있습니다.

• 모니터링 및 보고 — 기업에서는 이사진에게 데이터가 올바르게 관리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데이

터 정책 및 절차를 모니터링 하는 리스크 기반 방법론을 마련해야 합니다.

• 거버넌스 준비사항 — 외주 및 제3자 관련 사항은 분명한 기업 거버넌스 구조 하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리스크는 전사적 관리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리스크 위원회와 운영 리스크 위원

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의 위임사항(TOR)에는 외주 관련 책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사회가 외

주 관련 사항에 대한 더 명확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 분명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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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20 선도 경제 회원국에서 시행하는 ESG

정책 모음

아르헨티나

2021년이 시작될 무렵, 아르헨티나의 자본 시장 규제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Comisi n Nacional de 

Valores )는 ESG 요인을 의사 결정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책임 투자 가이드 초안 작성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CNV)에서는 지속가능 집합투자 상품에 대한 규제안과 지속가능

가이드라인에 대한 결의안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은 CNV가 발행한 기업 거버

넌스 코드(C digo de Gobierno Societario)를 채택해야 하며 "원칙준수 예외설명(comply-or-explain)"

방식이 적용됩니다.

호주

영연방(Commonwealth) 차원에서 호주는 현대적 노예 제도 및 양성평등 보호와 같이 ESG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와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제정법인 2001년 기업법(Corporations Act 2001)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은 자사의 재무 성과 또는 기타 중요한 이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ESG

리스크를 직면하고 있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상장 기업의 경우, 호주증권거래소(ASX) 기업지배구조협의

회의 원칙 및 권고사항에 따라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중대한 익스포져가 있는지 공개해야 하고, 만약

해당될 경우 어떻게 해당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브라질

브라질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브라질 중앙은행은 사회, 환경 및 기후 변화 관련 리스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입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또한 토착 또는 토지 벌채와 관련한 

프로젝트에 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환경, 사회 및 지방 대출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는 2030년까지 아마존 불법 벌목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삼림 

벌채에 대한 우려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기업 및 증권법에서 명시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캐나다 회사법(Business 

Corporations Act corporate)에 따라 기업의 이사는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환경과 직원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캐나다의 보고 발행기관(Reporting issuers)

에서는 기후변화와 같은 다양한 범위의 환경 문제를 포함하는 중대한 리스크를 공개해야 합니다. 기업 거버넌스 

요건에 따라 캐나다 기업들은 직원과 이사회 모두에게 적용되는 서면 업무 행동 및 윤리 강령을 채택해야 합니다.

중국

지구상 최대의 오염 배출국인 중국은 2030년 탄소배출 피크, 2060 이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2021년 5월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상장 기업들에 대한 개정된 공시 규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고, 여기에 환경 및 사회적 책임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탄소 배출 감축, 빈곤 완화, 외곽 

지역 재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장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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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17년에 채택된 프랑스 법에 따라 기업들은 기업 경계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법은 프랑스 대기업에만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자사의 비즈니스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 리스크를

파악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2019년 7월, 프랑스의  쌍둥이 규제기관에서는 은행, 보험회사 및 자산 관리사에서

작성한 기후 공약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두 곳의 규제기관이 발행한 첫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300개가 넘는 개별 또는 집합 공약이 만들어졌습니다.

독일

2019년 말 독일의 규제 기관인 연방금융감독청(BaFin)에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ESG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연방금융감독청은 기업에서 모든

ESG리스크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하며, 그러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 전략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전략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

인도 정부는 9가지 원칙에 기반한 국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책임 있는 기업 행위를 정의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9가지 원칙은 다양한 이슈를 아우르며 지속가능성, 윤리적 행동, 환경 안전 및 노동 관행 등을 포함합니다. 2021년 

5월 초, 인도의 증권거래위원회는 시가 총액 기준 상위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ESG 의무사항과 보고

요건을 도입했습니다. 대상 기업들은 ESG 리스크를 거버넌스 절차에 포함해야 할 뿐만 아니라, ESG 관점에서

시행해온 이니셔티브 내용이 담긴 기업 책임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  또한 공시 자료에 포함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2017년 금융 기관에 적용되는 지속가능 금융 규제를 도입했으며, 경제, 사회 및

환경에의 관심을 조화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자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는 기업이 

지속가능 금융 행동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ESG 보고 요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법률 체계에는 환경 책임 및 오염 피해 책임 관련법, 친환경 조달을 포함한 몇 가지 ESG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주권리지침과 기업지속가능보고지침과 같이 EU 기반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거래 기관들도 3가지 ESG 관련 원칙이 담겨 있는 이탈리아 금융의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투자 헌장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

ESG 규제 개발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에서 는 기업을

대상으로 ESG 성과 보고를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2020년 도쿄 증권거래소는 ESG 공시 요건을

발표했으며, 금융청에서는 최근 투자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성 및 ESG 이슈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법과

이에 대한 자료 공개에 더욱 중점을 두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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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1년 초 한국의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둔 몇 가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2030년부터 모든 상장사에 ESG 공시 의무화가 포함되며, ESG 관련 수탁자 책임 강화에 초점을 맞춘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에 변경 사항 또한 포함됩니다.

멕시코

환경 및 사회 이슈에 대한 보고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멕시코의 양대 증권 거래소(Bolsa Mexicana de 

Valores와 Bolsa Institucional de Valores)는 ESG 정보 활용성 강화를 목적으로 ESG 공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Bolsa Mexicana de Valores 는 또한 ESG 요인을 기업 운영 및 계획 수립에 통합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침을 제공하는 지속가능성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2021년 7월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요인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인들을 자사 비즈니스 모델 및 개발 전략에 어떻게 통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개를 권고하는 서한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로선 이러한 공시는 단지 권고 수준에 불과하지만 중앙은행에서는 추후 의무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Vision 2030 전략에 따라, 사우디 아라비아는 보다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2021년 7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는 ESG 프레임워크 개발에 은행이 동참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는 이미 금융권에 대해 ESG 관련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발표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부 

기술 보고서는 금융권에서 포트폴리오 및 거래 수준의 환경과 사회적 리스크를 파악, 감시, 보고 및 완화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개발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책임투자 코드(2011년 발표, 자발적 적용)의

첫번째 원칙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ESG 이슈를 포함하여 지속가능 고려사항을 투자 분석과 활동에

포함"해야 합니다.

터키

2020년 10월, 터키의 자본시장위원회는 상장사 대상 공시 요건의 일환으로 지속가능성 원칙을 포함시키기 위해 

기업 거버넌스 공동성명을 개정했습니다. 자본시장위원회는 상장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지속가능성 원칙이 담긴 

지속가능성 원칙 준수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원칙준수 예외설명(comply-or-

explain)" 방식이 적용됩니다.

영국

영국 정부는 2025년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에 따른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COP26을 앞두고 통합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운영을 통해

기후와 환경으로 인한 리스크와 기회, 그리고 반대로 기후 및 환경에 대한 기업의 영향을 공개하도록 기업에

요구하는 로드맵 발표에 노력해왔습니다. 영국의 양대 규제기관에서는 일부 ESG 이슈를 의무화 할 의지가

있으며 기업에 새로운 다양성 및 포용성 요건 적용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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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변화 및 ESG 이슈를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2021년 3월, SEC는 ESG

펀드 및 금융 자문과 관련한 컴플라이언스 이슈, 그리고 ESG 공시 제도의 부족한 부분과 잘못 알려진 부분을

살펴보고자 ESG 태스크포스를 신설하였습니다. 통화감독청과 연방준비제도를 포함한 다른 규제 기관은 또한

기후 리스크와 같은 ESG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

유럽 위원회는 유럽 그린딜 행동 계획에 따라 몇 가지 ESG 관련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현재 시행중인 

비재무 보고 지침에 대한 검토도 포함됩니다. 유럽 위원회는 지속가능 활동 분류 체계 개발을 일찍이 서둘렀으며,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과 같은 법적 틀을 이용하여 지속가능성 이슈를 의사 결정 과정 및 공시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톰슨 로이터는 비즈니스 정보 서비스 제공에 있어 세계적인 선도 기업입니다. 우리의 제품들은 고도로 전문화된

정보 기반 소프트웨어와 법률, 조세, 회계 및 준법 경영 전문가들을 위한 툴이 포함되며, 전세계 가장 글로벌한

뉴스 서비스 로이터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thomsonreuters.co.kr 에서 톰슨 로이터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고, reuters.com에서 최신 세계

뉴스를 만나보세요.

톰슨 로이터 Compliance Learning

톰슨 로이터 Compliance Learning은 시장을 선도하는 컴플라이언스 교육 솔루션입니다. 규제의 다양성 및

복잡성과 함께 수시로 변화하는 속성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컴플라이언스 교육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증가 및 사업의 복잡성 심화로 부정부패·노동·환경·무역·개인정보보안 등

전 범위에 걸친 컴플라이언스 교육이 필요합니다.

톰슨로이터 컴플라이언스 러닝 과정은 국가, 지역 및 글로벌 레벨에서 귀사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도록 맞춤화

되었습니다. 당사의 콘텐츠 팀은 전 세계의 1000 개 이상의 규제 기관 및 거래소를 추적하여 최신 법률 및 규정을

반영하는 컴플라이언스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톰슨로이터 컴플라이언스 교육 솔루션

톰슨 로이터 Regulatory Intelligence

톰슨 로이터 Regulatory Intelligence는 시장을 선도하는 솔루션으로 정보에 근거한 의사 결정과 확실한

규제리스크 관리를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선행적 의사 결정과 행동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툴을

제공합니다. Regulatory Intelligence솔루션은 국내와 국외,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여러분의 컴플라이언스

니즈에 대한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톰슨로이터 Regulatory Intelligence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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